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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서 예수님 때 제자들이 주에 대해서 잘못 생

각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주님을 주

로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보다가 풍랑을 의식하고 

바다에 빠진 것이 진정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 성자 주님의 말씀 *

일체 되지 못한 곳은 

사탄의 역사요, 나눠지는 역사요,

나의 발판 없어지니 

역사를 이룰 수 없노라.

세례 요한이라는 발판이 무너진 데 이어 

제자들이 계속 나사렛 예수를 오해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 가는 길까지 가로막고 

결국 마지막 피 잔을 마시려 할 때도 졸고 잤으니

어찌 나와 하나로 호흡하는 발판이 되었겠느냐.

베드로가 고백은 하였으나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느냐? 

뜻 가운데 나를 온전히 붙들었다면 

어찌 환란이 문제가 되었겠으며 

그 어떤 것이 그의 발을 묶을 수 있었겠느냐?

(주님, 제가 몇 달 동안 진정한 회개, 근본적인 회개

가 된 것 같지 않아 ‘근본의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하고 계속 회개에 매달렸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근

본의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회개의 잔이 비워져 

더 이상 담을 것이 없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회개의 잔이 비워질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했

습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생각, 심정, 사고 일체 되어라. 

그렇게 되면 회개의 잔이 비워질 것이다.

(주와 사고 일체, 심정 일체, 행동 일체하지 못한 모

든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선생님께서 애통해 하실 

때 같이 울고 애통해 하지 못한 것이 대 죄입니다. 

선생님과 같은 심정의 수위를 갖고 살지 못한 것이 

역사적인 죄입니다. 선생님의 14년의 애통의 삶 가

운데도 같은 심정의 고도를 갖고 심정 일체 하지 못

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나의 사랑아. 

이와 같이 섭리 전반기 

너희 선생과 일체 되지 못한 것, 

제대로 그를 믿어 주지 못한 것, 

선생이 우로 가면 좌로 가고 

선생이 좌로 가면 우로 간 것이 문제로다.

그를 100% 믿고 섬겨 주지 못하니 

활주로 없는 비행기가 착륙할 지점을 찾지 못해 

착륙하지 못한 것처럼 

결국 역사의 선포의 시점을 환란으로 맞지 않았느

냐?

(그러니까 주님, 1999년 환란으로 넘어간 것을 말씀

하심이죠? 비행기가 착륙지를 찾지 못하고 착륙하지 

못한 것 말입니다. 성자께서 선생의 몸을 쓰고 역사

의 선포를 하시며 역사의 뜻을 이루셔야 하는데 그

냥 환란기로 넘어 간 거죠?)

그렇다. 나의 사랑아. 

얼마나 못하였으면, 

역사를 그냥 접을 수밖에 없었겠느냐?

전반기 역사 무너지니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냐? 

나의 사랑아, 다시 시작한 역사, 

너희 선생이 성삼위 앞에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시작한 역사 아니더냐.

(주님께서 섭리역사에 대해 물어 볼 것이 있으면 물

어 보라고 하셔서 여쭙니다. 전반기 90년대에 선생

님께서 1년에 만 명을 전도하자, 수만 명을 전도하

자, 10만 명을 전도해서 99년 사명 선포식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뒤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나 하고 

제대로 전도를 하지 않아서 구름을 만들지 못했고 

비행기가 착륙할 발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발판이 흔들린 곳에 어찌 성자께서 안착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선생님께서는 82년도 초에 ‘제자들의 

발판이 너무 약해서 과연 세계 섭리를 할 수 있을

까?’ 하시며 아예 처음부터 섭리를 다시 시작하는 것



이 어떤지 선생님께서 성자께 1주일 간 기도하며 여

쭈셨고 이때 주님께서는 그 주 주일말씀에 ‘내가 쓰

시겠다 하라.’는 말씀을 주시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

렘에 입성하신 말씀에 의거해서 저희들을 쓰시고 섭

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일주일 기도 마지막 날 토요일에 

과자와 사탕 등 맛난 것을 베푸시며 사람들에게 ‘앞

으로 섭리를 어떻게 뛸지 한마디씩 해 보라.’고 하셨

습니다. 성자께서 다시 섭리를 새로 펴자 하셨으면 

이 날이 이별식이 될 뻔하였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주일예배 말씀 마치는 기도를 하실 때 크게 통곡하

시며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성자 주님, 선생님은 이 모든 역사가 쉽지 않은 것을 

이미 예견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 이때 섭리를 다

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데리고 역

사를 펴자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나의 사랑아, 

다 무너진 것도 아니지 않느냐? 

무너진 터 위에 견고히 남은 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들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되지 않느냐?

(주여, 미약한 저희들을 데리고 섭리를 펴시느라 성

삼위 하나님, 선생님 너무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 

역사의 75년 때 12명 정도의 선두에 선 사람들을 

만나 보셨는데 이들 중 2~3명을 빼고는 거의 역사

에 대해 흔들렸다. ‘너도 가려느냐?’ 하셨습니다. 선

생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견하심이 아닙니

까?)

처음을 보면 나중을 알 수 있다. 

나의 사랑아. 


